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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편 표제어 첨가에 관한 이해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손 세훈∣ 그리스도대

1. 들어가는 말

지금까지 대다수 구약학자들은 시편에 나타난 표제어에 대하여 크게 관심

을 기울이지 않았는데,2) 그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제어가 본문보다 후기에 편집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시편 본문에 나타

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다.3) 둘째, 칠십인 역, 탈굼 역, 그리고 랍비 미드라쉬가 그 역사적 정황을

제각기 다르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것들이 간혹 마소라 본문에 나타난 내용

과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4) 이것은 시편의 표제어가 본문의 원래 상황을

1) 이 논문은 2009년도 그리스도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역사적으로 교부시대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시편 표제어를 본문으로 간주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표제어에 언급된 저자와 본문에 나타난 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

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하라. R. T. Beckwith, “The Early History of the Psalter

[table],” TB 46 (1995), 1-27쪽.

3) B. S. Childs, “Psalm Titles and Midrashic Exegesis,” JSS 16 (1971), 137쪽; E. Slomovie,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Formation of Historical Titles in the Book of Psalms,” ZAW

3 (1979), 350-351쪽.

4) E. Slomovie, 윗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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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주전 5세기경에 헬라어

가 구약성서의 언어 형성에 영향을 끼쳤으며, 또한 당시에 아람어는 히브리

어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언어의 상황이 시편 표제어에 미친 영

향은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 표제어가 헬라어나 아람어에서 차용

되었을 가능성이다.5) 둘째, 고대 히브리어가 이미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해졌을 가능성이다(비교 신 33: 2에 나타난 ‘불같은’<6.(<�שׁ�ת)

총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에서 표제어가 나타나지 않는 소위

‘익명의 시’는 총 34편뿐이다.7) 베크위드(R. T. Beckwith)는 몇몇의 시편

들이 익명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설명하고 있다. 시 1편은 전체

시편을 소개하는 서언적인 것, 시 2편은 시편이 다윗의 글(특별히 제 1권)

이며 다윗과 그의 자손의 신정(theocracy)을 말하고자 하는 것, 시 10편은

시 9편의 연속이며, 시 33편은 시 32편과 시 34편의 내용과 유사한 주제에

속한 것, 시 43편은 시 42편의 연속이며, 시 66편과 시 67편은 각각 ‘시’와

‘노래’로 묘사되면서 앞(65편) 뒤(시 68편)의 시들이 다윗의 시로 나타나기

때문이며, 시 71편은 시 70편의 주제와 연속된 것 등을 이유로 말하고 있

다.8)

1) 연구 목적

본 글의 목적은 편집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시편 본문에 각각의 표제어를

첨가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이를 위하여 시편 본문과 표제어의 상관성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 가령 단 3: 5의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

에서 ‘삼현금과 양금’ 등은 이스라엘의 제의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동방에서 사용된 것들이

다. J. E. Goldingay, Daniel (WBC 30), (Dallas, Texas: Word Books, 1983), 65쪽과 70쪽.

6) J. F. Sawyer, “An Analysis of the Context and Meaning of the Psalm-headings,” W.

McKane(ed.), Glasgow University Oriental Society, (n.p.: Glasgow, 1970), 26쪽.

7) 시 1, 2, 10, 33, 43, 71, 91, 93, 94, 95, 96, 97, 99, 104, 105, 106, 107,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35, 136, 137, 146, 147, 148, 149, 150편. 히브리 성서(MT)에서도 개

역 성서와 동일한 표제어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나, 히브리 성서에서는 표제가 최초의 한

절이나 두 절(가령, 개역 성서에서 51편의 표제어 내용)로 표기되어 있다. 개역개정 성서의

98편에서 표제어가 ‘시’라고 짧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우도 히브리 성서에서는 처음 한

절로 나타나고 있다.

8) R. T. Beckwith, 윗글, 1-27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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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기본적으로 역사비평적 방법을 통하여 표제어와 본문의 상관성을 살펴보고

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표제어에 등장하는 곡조와 역사적 배경을 본문의 배

경과 비교 분석하여 편집자의 표제어 첨가 의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의’ 시

표제어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총 100회로 ‘～의 시’로 인명이 나타

난다. 이 때 ‘다윗의 시’로 73회, ‘아삽의 시’로 12회, ‘고라의 자손’으로 10

회, ‘솔로몬의 시’로 2회(시 72, 127편), 그리고 헤만(시 88편), 에단(시

89편), 모세(시 90편)로 각각 한 번씩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명을 분류

하면, 제 1권(시 1-41편)은 다윗 중심으로, 제 2권(시 42-72편)과 제 3권

(시 73-89)은 다윗과 레위인 중심으로, 제 4권(시 90-106편)과 5권(시

107-150)은 다윗과 다른 시인들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히브리어에서 ‘～

의 시’에 나타나고 있는 ‘의’는 전치사 �(레)로 표기되어 있다. 이 때 �(레)

의 문자적 의미는 ‘～에게,’ ‘～위하여’이다. 따라서 시편 표제어에 나타난 레

(�)를 문자적으로 직역한다면, ‘～의’보다는 ‘～에게’ 또는 ‘위하여’로 해석해

야 한다. 이 단어는 분리되는 않는 전치사(불분리 전치사)로서 지배하는 단

어의 접두사로 사용되고 있다. 시편에서는 이 단어가 사람의 이름 앞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가령 시 4: 1), 때로는 직책(가령 시 4: 1)이나 집단의

사람들(가령 시 42: 1), 또는 ‘～할 때 사용을 위해서’(가령 시 92: 1)나

‘～에 의하여 사용되기 위한’ 것 등을 의미한다. 다후드(M. Dahood)는 라

스 샤므라(Ras Shamra) 문서가 발견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

(레)를 'to,' 'for,' 'from'로 이해했으나, 그 문서가 발견된 후 �(레)에는

이런 의미 외에도 ‘no,' 'not' 그리고 ‘강조’나 ‘호격부사’의 뜻도 있다고 주

장하였다.9) 이런 점에서 �(레)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제

어에 인명이 나타났다고 하여서 그 인명을 저자로 볼 수 없다. 표제어에 인

명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73개의 소위 ‘다윗의 시’는 다윗의 작품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10) �(레)의 문자적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의 시’가 다윗

의 작품으로 간주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표제어가

9) M. Dahood, “Vocative Lamedh in the Psalter,” VT 16 (1966), 299-311쪽.

10) 칠십인 역에서는 시 151편을 포함하여 총 85개의 시편이 ‘다윗의 시’로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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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보다 후기에 편집되었으며, 그 최종 편집된 삶의 자리(Sitz im Leben)

가 역대기 사가와 마카비 시대 사이로 볼 수 있기 때문에11) 다윗의 작품으

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차일즈(B. S. Childs)는 표제어가 시편이 당시

에 어떻게 이해되었는가를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고 보면서, 표제어가 주석

역사(history of exegesis)에 있어서 중요한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

하였다.12) 즉 시편 표제어가 첨가될 당시 편집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3.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시 3편)

1)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표제어는 삼하 15 - 17장에 나타나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본 시에서 시인이 야훼께서 성산(聖

山)에서 응답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시 3: 4) 표제어의 상

황이 본시의 역사적 배경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성산은 예루살렘

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솔로몬에 의하여 완공되었기 때문이다.

2) 표제어와 본문의 상관성

본시가 다윗과 무관한 시임에도 불구하고, 표제어가 다윗과 관련하여 등장

한 이유는 표제어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삼하 15 - 17장과 본 시의 본문에

‘저주 문구’와 ‘명예가 실추된 절망의 모습’, 그리고 ‘고난이 해결되는 모습이’

공히 등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저주 문구: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

한다 하나이다(시 3: 2).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야훼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

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삼하 16: 8).

11) Sawyer, 윗글, 26쪽.

12) Brevard S. Childs, 윗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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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편 2절에서 원수들이 시인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고 있다. 삼하 16장 8절에서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그의 나라가 야훼에 의하여 압살롬에게 넘어갔다고 저주하고 있다.

명예가 실추된 절망의 모습: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이시니이다(시 3: 3).

다윗이 감람 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

고 울며 올라가니라(삼하 15: 30).

고난이 해결되는 모습: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빰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시 3: 7)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

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

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삼하 18: 32)

시 3편 3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머리를 들게 해달라고 야훼께 간청하고 있

으며, 삼하 15장 30절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벗어나 머리를

가리고 감람산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상호 유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

다. 마지막으로 본시의 후반부에 시인의 고난이 야훼에 의하여 해결되었으며

(시 3: 7), 삼하 18장에서도 압살롬이 죽음으로써 그의 반역이 무위로 끝났

다는 점에서 시인이나 다윗의 고난이 공히 해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다윗의 식가욘,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야훼께 드린 노래(시 7편)

1) 식가욘(יוֹן��)13)

이 단어는 동사 에서(샤가)��ע 파생된 것으로서, ‘샤가’는 ‘고함치다,’ ‘미치

다’(삼상 21: 14-15; 참조 신 28: 15-68),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다’(삼상

21: 13; 참조. 왕하 9: 11; 렘 29: 26; 호 9: 7)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식가욘’은 시 7편 외에 구약성서에서 세 번 나타나고 있다. 두 곳은 하나님

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지거나(신 28: 28)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13) 칠십인역과 불가타역에서는 ‘식가욘’ 대신 ‘시’라고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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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내려지는 경우(슥 12: 4)에 사용되었다. 다른 한 곳은 예후 왕이

광기에 차서 병거를 모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왕하 9: 20). 이런 맥락

에서 구약성서에서 ‘식가욘’은 ‘미침,’ ‘광기’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동일한

의미로 시 7편의 표제어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문자적인 면에서, 고대 아카

드語에서 이 단어와 동일한 어근으로 추정되는 ‘세구’(šegû)의 뜻이 ‘부르짖

다,’ ‘탄식하다’로, 에디오픽語에서는 ‘미치다’(찬게아. zangě‘a)로, 아랍語에

서는 ‘속삭이다,’ ‘(音이 있는 산문 형식으로) 낭송하다’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다.14) 시 7편이 탄식시라는 점과 산문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식가욘의 히브리적 의미와 근동어 사이에 일치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러

나 시 7편 외에 시편 탄원시 어디에도 식가욘이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미루

어 식가욘의 뜻이 탄식과 관련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식가욘이 산

문시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합 3장을 통하여 재차 확인할 수 있

다. 합 3장의 내용이 서사시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형식면에서 정형화된

시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분히 산문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식가욘은 산문시 형식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단어가 멜로디와 깊은 관련이 있다.15) 합 3장 19절에는, 합 3장의 노래가

“지휘하는 사람(인도자)을 위하여 수금에 맞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합

3장 1절에서는 “시기오놋(נוֹת���)에 맞춘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진술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식가욘은 어떤 멜로디를 연상케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 7편의 표제어에 나타난 식가욘의 문자적 의미는 ‘음률과 관련 있

는 산문시’를 가리키는 것 같다.

2)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성서에서 베냐민인 구시에 관하여 찾아볼 수 없지만,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충성스러운 지파였을 것이다. 탈무드는 구스가 사울이라고 말

하고 있다.16) 혹자는 구시가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

롬을 피해 달아날 때 저주를 퍼부었던 베냐민인 시므이를 복합적으로 상징

14) Chou-Wee Pan, ",��ע" NIDOTE 4, 463쪽.

15) Keil-Delitzsch, Psalms of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James Martin(tr.), (Michigan:

Grand Rapids, 1982), 138쪽을 참조하라.

16) M. A. Cohen, The Psalms of Soncino books the bible, (London: The Soncino Press, 1971),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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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말하기도 한다(삼하 16: 5-14). 시므이는 ‘게라의 아들’이지만, 기스

와의 관계가, 에 2장 5절에 나타난 것처럼, 모르드개의 가계에 등장하고 있

는데, 그것은 모르드개는 베냐민 자손이며 기스의 증손이며 스므이의 손자며

야일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시므이는 기스의 아들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 때 기스는 경멸적인 뜻으로 구스라고 불렀다. 이밖에도 구스는 함의

아들이며, 바벨왕이며, 니느웨를 건설한 니므롯의 아버지로 묘사되고 있다

(창 10: 6-12).17) 한편으로 구스는 이방 민족을 가리키기도 한다(민 12:

1). 사울과 다윗이 긴장 관계에 있을 때, 사울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베냐민

지파들이 다윗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으로 대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삼상 24 - 26장; 삼하 16: 5; 20: 1). 이런 점에서 구시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도, 그가 베냐민 사람이라는 점에서 다윗과는 대립 각

을 세웠던 인물임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베냐민 사람 구시’란 말은 다윗에게

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3) 표제어와 본문의 상관성

원수들은 ‘추적자’로 묘사되고(시 7: 1) 시인은 그 추적자들로부터(2절의

‘사자 같이’) 쫓기고 있다. 크레이기(P. C. Craigie)는 추적자들의 정체에

대하여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비유적으로 이해할 것을 주장한다. 그는

시인이 무죄한 자로서, 거짓 고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으며, 원수의 거짓

고소와 함정을 추적자의 행위로 보고 있다.18) 1절의 ‘쫓아오는 모든 자,’ 적

극적인 하나님의 전쟁개입을 촉구하는 듯한 시 7편 6절의 ‘일어나사’(참조

민 10: 35) ‘깨소서’(참조 삿 5: 12) 그리고 시 7편 10절의 ‘방패’ 등의 표

현은 군사적인 상황을 암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시 7편 6절의 ‘하나님의 심

판’과 7절과 8절의 ‘모든 민족 위에 좌정하신 심판자 하나님의 모습,’ 시 7편

11절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그리고 시 7편 15절의 ‘웅덩이와 함정’

등의 표현은 재판과 관련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시 7편 12절의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심이여”에서 군사적 상황보다는 윤

리도덕과 관계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시의 시인이 군사

적인 것보다는 송사에 빠져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표제

17) Beckwith, 윗글, 19쪽.

18) P. C. Craigie, Psalms 1-50 (WBC 19), (Waco, Texas: Word Books, 1983),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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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본시에 첨가된 가능성을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상징하기 위해서(참조 신 28: 28; 슥 12: 4), 또는 합 3장

처럼 단순히 산문적 멜로디를 연상케 하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으로 시편에서

‘다윗의 시’라고 표기된 것으로 미루어 ‘다윗의 식가욘’은 시의 특징, 즉 산문

시의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는

시인이 처한 부정적인 고난 상황을 고려한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시 8, 81, 84편)

1) 깃딧(ית��)

유대 전승은 깃딧에 대하여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탈굼은 깃딧이 가트

(Gath)라는 도시와 관련이 있으며, 팔레스타인에 기원을 둔 악기나 멜로디

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다. 미드라쉬는 ‘포도주를 짜는 틀’인 히브리어 �ת

(가트)와 관련 있으며, 이 뜻에서 기원으로 하여 ‘포도 수확을 하면서 부르

는 노래’로 발전했다고 한다.19) 음악적 의미와 포도 수확의 의미를 종합하

면, 깃딧은 “포도즙 내기 위하여 사람들이 포도주를 밟으면서 부르는 소위

노동요(勞動謠)로 추정할 수 있다(참조 사 16: 10; 렘 25: 30).

2) 표제어와 본문의 상관성

시 8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로 나타난

다. 본 시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찬양 시로서, 그 저작 시기에 대해서

는 알 수 없다. 다만 창조 사상이 포로 시기와 포로 후기에 왕성하게 등장한

다는 점에서 본 시의 저작 시기를 추정할 뿐이다.20) 특별히 시 8편 1절과

마지막 9절의 “야훼의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시인의 고백에서, 본시의 주제

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야훼의 창조 작품에 대한 시인의 감탄과 경외심을

엿볼 수 있다.21)

시 81편에서 표제어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로 나타

난다. 본 시는 축제의 시로서, 앤더슨(B. W. Anderson)은 본 시가 수 24

장에 나타난 계약 갱신의 제의문과 밀접하게 병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22)

19) Cohen, 윗책, 18쪽; 요하킴 크라우스는 깃딧을 멜로디로 보고 있다. H. J. Kraus, Psalms

1-59, H. C. Oswald(tr.), (Minneapolis: Augsburg Publising House, 1988), 31쪽.

20) Craigie, 윗책, 106쪽.

21) 손 세훈, 「갈릴리에서 읽는 시편」, (서울: 그리스도대학교 출판국, 2005),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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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트(M. E. Tate)는 그 동안 학자들이 ‘아삽의 시’로 표기된 소위 아삽

시편들이 북 왕조 이스라엘의 예배 집단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지만,23)

그 현재적 형태와 아삽 시편 모음에서의 위치(시 50, 73-83편)는 포로 시

대와 그 이후 시대의 배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24) 표제어에 나타난

‘아삽’은 레위인으로서 다윗 시대의 궁중 악사였다(대상 6: 31, 39; 대하

29: 30). 이런 점에서 본시에 표제어에 ‘아삽의 시’가 첨가된 것은 본 시를

제의와 관련하여 이해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 81편 3절의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는 나팔절과 장막절을 말

하고 있다. ‘초하루’는 유대력 7월(티쉬리월 9-10월) 1일에 거행되는 나팔

절을 의미하며 가을 농작물을 거두게 되는 추수절의 시작임을 말한다(레

23: 24; 민 29: 1-2). 그리고 ‘보름’은 장막절을 의미하는데, 장막절은 유

대력 7월(티쉬리월 9-10월) 15일에 시작하여 일주일간 지속되는 것으로서

출애굽 한 이스라엘 민족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며(레 23:

34, 39-43), 가나안 정착 후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하는 수장절로도 불렀다

(참조. 출 23: 16; 34: 22). 그러므로 장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명절이며,

장막절은 유목 상황을, 수장절은 농경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추수를 한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절기 중 장막절이 가장 기쁜 절기라고 할 수 있다.

시 84편에서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로

나타난다. 본 시는 순례자의 시로서, 예루살렘에서의 축제 예배(가령 시 42,

43편)와 가을 축제에 대한 예배자들의 순례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으며, 저

작 시기는 포로 이후의 경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25) 표제어에 등장하는

‘고라 자손’에서 고라는 모세에게 반역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민 16장). 구

약성서에서 고라 자손은 ‘성전 문지기’(대상 9: 19; 26: 1, 19), ‘빵 굽는

자’(대상 9: 31), ‘성전 가수’(대하 20: 1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맥

락에서 표제어에 ‘고라 자손’이 첨가된 것은 성전 제의와 관련된 그들의 역할

을 충분히 고려한 것과, 그들에게서 비롯되거나 재생되는 여러 시적 자료 전

승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된다. 그리고 시 84편 6절의 ‘이른 비’는 가을비로

22) B. W. Anderson, 「시편의 깊은 세계」(노 희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149쪽.

23) 가령, 다후드는 시 81편이 북이스라엘의 제의에 기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M. Dahood,

PsalmsⅠ-Ⅱ (AB), (New York: Doubleday, 1982), 263쪽을 참조하라.

24) M. E. Tate, Psalms 51-100 (WBC 20), (Dallas, Texas: Word Books, 1983), 322쪽.

25) 윗책, 355-3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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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막절과 함께 나타나곤 한다(신 11: 14; 욜 2: 23-24).

시 8, 81, 84편이 각각 창조 사역에 대한 찬양시와 축제시와 순례자의 시

로서 각 시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배어 있다. 시 8편의 시인은 야훼가 창조

한 오묘하고도 아름다운 우주를 보면서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시 81편

의 시인은 기쁘게 노래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시 84: 1), 장막절(수장절)

의 추수의 기쁨을(시 84: 3)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시 84편의 시인은 성전

에 거하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으며 장막절(수장절)에 추수의 기쁨을 고백하

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표제어 깃딧은 기쁨을 담은 곡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며,26) 더 나아가 장막절(수장절)과 결합된 포도 수확을 위한 시(詩)

에 붙여진 ‘포도주를 짜면서 (부른 노래임을)’ 암시한다.27)

6. 인도자를 따라 뭇랍벤에 맞춘 노래(시 9편)

1) 뭇랍벤(מוּת��ן)

이 단어는 시 9편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서, 개역 성서에서는 ‘뭇랍벤’으로

표기되었지만, 히브리 성서에서는 이 단어가 와(알무트)’��מוּת 으(랍벤)��ן

로 분리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두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아들의 죽

음’이다. 고대 유대 전통에서 랍벤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이웃 나라의 통치

자로 보고 있다.28) 바이저(A. Weiser)는 ‘뭇랍벤’을 ‘아들의 죽음’으로 해석

하면서 그 의미가 모호하며 어떤 노래 풍으로 이해하고 있다.29) 뭇랍벤에

대하여 칠십인 역은 ὑπἐρ τών κρυϕίων τού υἱού로, 불가타 역은 pro

occulties filii로 번역하여, 뭇랍벤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여 옮겨놓았다.

루터(M. Luther)는 뭇랍벤을 ‘아름다운(아마도 백합과 같은) 청년’으로 이

해하였다. 탈굼 역은 을(벤)�ן 대적자 골리앗으로 보고 있으며, 랍비 문헌은

을(랍벤)��ן ,נבל 즉 나발로 간주하여 뭇랍벤을 ‘나발의 죽음’으로 번역하고

있다. 헹스텐베르그(Hengstenberg)는 랍비 문헌의 견해를 더욱 확장하여,

을נבל 나발과 같은 모든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총체적인 명칭으로 간주

하였다. 이와 반대로 뭇랍벤이 곡조나 멜로디와 같은 대중화된 어떤 노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0) 시 46편 1절의 표제어에는 ��(알)과 모)מוֹת

26) Keil-Delitzsch, 윗책, 148쪽을 참조하라.

27) O' Connell, R. H., ",��ית" NIDOTE 1, 904쪽.

28) Cohen, 윗책, 20쪽.

29) A. Weiser, The Psalms (OTL), H. Hartwell(tr.), (London: SCM Press, 1982), 146-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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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한 단어로 나타나면서(개역성서에는 ‘알라못’) 여성의 음성인 최고 음,

즉 소프라노를 뜻하고 있다.31) 미드라쉬에 의하면, ‘뭇랍벤’은 한 단어로서

소녀나 젊은 레위인들이 ‘목청을 높이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32) 시 48편

마지막 절인 시 48편 35절에서 ‘죽을 때까지’(ל־מוּת�)라는 표현에 미루어

단순히 대중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33) 유대 주석가들은 을(랍벤)��ן 대상

15장 18절에 나타난 음악가 으로(벤)�ן 보고 있다.34)

2) 표제어와 본문의 상관성

표제어와 본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의 범위로 어디까지

한정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대두된다. 왜냐하면 시 9편과 시 10편이 연속된

하나의 시라는 주장과 각각 별개의 시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35) 본 글

에서는 시 9, 10편을 한편의 시로 간주하여 표제어와 본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뭇랍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시 9/10편이

개인 탄원시로 간주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다(궁켈과 바움가르트너36)). 그러

나 비록 시 9편에서 찬양 주제가 먼저 등장하지만 시 9편과 시 10편의 전

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탄식 주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탄원시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포러37)와 앤더슨38)). 이러한 맥락에서

30) Keil-Delitzsch, 윗책, 159-160쪽.

31) Craigie, 윗책, 114, 342쪽. 크레이기는 시 46편의 표제어에 나타난 알라못과 동일어로 추정

하고 있다.

32) A. Tobias, “On the Musical Instruments in Psalms,” Jewish Bible Quarterly 23 (1995), 54쪽.

33) Kraus, 윗책., 31쪽을 참조할 것.

34) Keil-Delitzsch, 윗책, 160쪽.

35) 크레이기는 시 9편과 시 10편이 본래 한 작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근거를 상세히 말하고 있다. 첫째, 비록 불분명하지만 시 9편과 시 10편이 연속된 답관

체 형식을 띠고 있다. 둘째, 칠십인역과 불가타역은 두 시를 한 작품으로 다루고 있다. 셋

째, 시 10편에는 표제어가 없다. 넷째, 두 편의 시에서 독특한 용어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하

고 있다. 가령, 환난 때(시 9: 9; 10: 1), 가난한 자(시 9: 12, 18; 10: 2, 9, 17), 인생(시 9: 19;

10: 18), 압제 당하는 자(시 9: 9; 10: 18),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 관계 대명사 가זוּ 공통적으

로 사용되었다(시 9: 15; 10: 2).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원래의 본문은 감사 주제와 탄식 주

제가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진 단일한 본문이었다가 후에 두 시로 나누어진 점을 고려해

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Craigie, 윗책, 116-117쪽.

36) W. Baumgartner, Jeremiah's Poems of Lament, D. E. Orton(tr.), (GA: Almond Press, 1987), 19

쪽.

37) G. Forer, Introductin to the O.T., Green David(tr.), (London: S. P. K, 1970), 285-293쪽.

38) B. W. Anderson, Out of the Depths-The Psalms Speak for Us Today, (Philadelphia: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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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벤을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이웃 나라의 통치자(가령, 골리앗)나 다윗에게

인색했던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상징적 용어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비록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찬양이 시 9편 1-11

절에서 나타난다고 하여도, 나머지 부분에 나타나는 탄식에 대하여 설명하기

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뭇랍벤이 탄원을 중심으로 한 전체 내용에 표

제어가 첨부되었다고 볼 때, 뭇랍벤은 슬픔을 띤 어떤 곡조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 46편 1절의 알라못의 뜻과 미드라쉬의 해석

을 더한다면, 뭇랍벤은 절규를 담은 고음의 어떤 곡조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7. 믹담(시 16, 56, 57, 58, 59, 60편)

1) 믹담(ם���)시

탈무드에서는 믹담이 ‘기록된 문서’를 가리키며,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풍자

시’(epigrm)를 지칭하며, 아킬라(Aquila)와 시마커스(Symmachus)는 다

윗에 대한 별칭으로서 과(막/겸손한)�כ 이(탐/완전한)�ם 결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39) 모빙켈(Mowinkel)은 아카드語 카타무(katamu)가 ‘덮다’(대

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음을 착안하여 믹담을 ‘대속하다’라는 뜻과 관련 있다

고 보고 있다. 투어네이(R. Tournay)는 믹담을 ‘비밀 기도’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크라우스(H. J. Kraus)는 믹담의 어근을 ��으로ם 간주하여,

그 뜻이 ‘숨기다, 비밀로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믹담은

공개적으로 발생한 시가 아니라 비밀스럽게 전승된 시라고 본다. 칠십인역과

탈굼역은 믹담을 ‘기둥에 새겨진’ 것을 의미한다.40) 렘 2장 22절은 이스라

엘의 죄를 ‘씻을 수 없을 만큼 깊이 새겨진 얼룩’과 같은 ���이라고ם 불렀

다.41) 이밖에도 일부 랍비들은 믹담의 어근을 ‘황금’을 가리키는 ��으로ם

이해하여 믹담을 ‘황금시’로 간주하기도 하였다.42)

2) 요낫 엘렘 르호김(ים��� ��ם 에(יוֹ�ת 맞춘 노래(시 56편)

Westminster Press, 1974), 54-56쪽.

39) Sawyer, 윗글, 33쪽.

40) Kraus, 윗책, 24-25쪽; Craigie, 윗책, 154쪽을 참조하라.

41) Keil-Delitzsch, 윗책, 218쪽.

42) Craigie, 윗책,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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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요낫)יוֹ�ת 암 비둘기를 가리키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에서אנה 기원

하는 것으로 본다. 이 때 는אנה ‘탄식’을 뜻한다. 비둘기의 울음소리는 이스

라엘의 고통의 소리나(사 38: 14; 겔 7: 16) 구원을 바라는 신음소리를

상징한다(사 59: 11; 60: 8).43) 호 7장 11절은 앗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비둘기처럼 오락가락 하는 에브라임을 빗대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의 세 가지 경우에서 시 56편의 본문과 비교해 볼 때, 요

낫은 전자의 두 개와 일맥상통한 것 같다. 은(엘렘)��ם ‘침묵’을 가리키며,

은(르호김)���ים 동사 의(라하크)��ק 형용사, 비교급, 복수 형태로서,

‘멀리 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상에서 요낫 엘렘 르호김을 문자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침묵(무언)의 암 비둘기”로 직역할 수 있다. 칠십인 역은

“성소(거룩한 자/거룩한 곳들)로부터 멀리 옮겨진 백성들에 관하여”로, 탈굼

역은 “그들의 성읍들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을 때는 울지 않는 비둘기로 비유

되다가 다시 돌아와 만유의 주를 찬양하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하여”로

해석하고 있다. 두 역서는 비둘기를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

다.44)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는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을 의

미하는 것 같다. 시 56편 8절에 의하면, 시인은 오랫동안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닌 자이다. 이러한 표현은 본문의 시인의 처지와 흡사한 모습을 띠고 있

다. 결론적으로 요낫 엘렘 르호김은 “본향(이스라엘)을 떠나 정처 없이 멀리

떠돌아다니는 (비둘기 같은) 슬픈 모습”을 의미하는 듯하다.

3) 알다스헷(אַל-���ת)에 맞춘 노래(시 57, 58, 59편)

알다스헷은 과(알)אַל 이(다스헷)���ת 함께 표기된 것이다. 두 단어를

직역하면, ‘멸망하지 않다’는 것이다(참조 신 9: 26; 삼상 26: 9; 사 65:

8). 이 때 알은 부정(not)을 나타내며, 다스헷은 ‘파멸’을 가리킨다. 다스헷

의 어근인 는שׁחת 손상이나 사지절단 같은 개념과 아울러 폐허나 약탈의

의미도 갖고 있다(참조 신 20: 19). 사 65장 8절의 포도 수확 때 부르는

‘멸하지 마소서’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이 말은 당시 잘 알려진 노랫말이었음

을 추정하게 한다.45) 따라서 알다스헷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희망적인 노

래임을 알 수 있다.

43) N. Kiuchi, ",יוֹ�ה" NIDOTE, 2, 425-426쪽.

44) Tate, 윗책, 65쪽.

45) Tate, 윗책,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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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산에둣(דוּת� 에(46(וּשׁ�ן 맞춘 노래(시 60편)

수산에둣은 과(슈샨)וּשׁ�ן 증언, 증거, 법전을 가리키는 이(에둣)�דוּת

연계형으로 결합되어 있다. ‘수산’은 ‘백합 또는 장미’를 가리키며, ���ים

(소산님)47)은 명사 ‘수산’(슈샨)의 복수형이다. 그러므로 수산에둣은 문자적

으로 ‘증거의 백합’이라고 직역할 수 있다. 아가서에서 기쁨에 넘친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표현하는 데서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시 5: 13; 참조.

2: 1, 2; 4: 5; 6: 11). 호 14장 5절은 이스라엘이 “백합화(וֹשׁ��ה) 같이 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에둣은 기쁨과 관련된 일종의 희망의

곡조를 의미하는 것 같다.

5) 표제어와 본문의 상관성

시 16, 56, 57, 58, 59, 60편의 표제어에 나타나는 믹담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믹담시에서 세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다. 첫째, 믹담이 등장하는 시편 본문의 절수(節數)

가 모두 11절에서 18절 사이로 짧게 구성되어 있다.

16편-11절 56편-14절 57편-12절 58편-12절 59편-18절 60편-14절

둘째, 이 시들이 모두 다윗과 함께 배치되어 있으며, 시 16편과 58편을 제

외하고는 나머지 4편에 역사적 배경이 언급되어 있다.48)

편 표제어에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

56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57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59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60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와서 에돔
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만 이천명을 죽인 때에

셋째, 각 시에서 시인은 탄식을 하던 중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표

46) 시 45편에서는 ‘소산님’으로 시 80편에서는 ‘소산님에둣’로 나타나고 있다.

47) 시 45, 69편의 표제어를 참조하라.

48) J. F. Sawyer, 윗글, 33쪽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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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편 내 용

16 간청(1절), 확신(2-11).

56
탄식(1-2절), 신뢰(2-4절), 원수 고발(5-7절), 탄식(8절), 확신(9절), 신

뢰와 찬양10절), 감사와 확신(11-13절).

57 탄식(1-2절), 확신(3절), 원수 고발과 간청(4-6절), 확신과 찬양과 간청

(7-11절).

58 원수 고발(1-5절), 간청(6-9절), 확신(10-11절).

59 탄식과 간청(1-5절), 원수 고발(6-7절), 확신(8-10절), 간청(11-14절), 신

뢰와 찬양 (15-17절).

60 간청(1-2절), 불평(3절), 확신과 간청(4-5절), 약속 회상(6-8절), 탄식과

간청(9-11절), 신뢰(12절).

일부 본문에서 “내가 말했다”(���2 :16 ,(אָ “그 때에 사람이 말할 것이

다”(א�ר�� 58: 11), “하나님이 말씀하셨다”(ר�� 60: 6)라는 단어와 함

께 반복적 내용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4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믹담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편집자

가 이상의 공통점을 고려하여 믹담시로 분리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탄식 주제가 믹담시에 계속적

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표제어는 독자들에게 과거 다윗이 고난 중에

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보인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편집자는 믹담시를 통하여 고난 중에 있는 독자들에

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 것을 주문하는 듯하다.

8. 아앨렛샤할에 맞춘 노래(시 22편)

1) 아앨렛샤할

이 단어는 시 22편에만 나타나는 것으로서, ‘암 사슴’을 가리키는 אַ��ת

49) Keil-Delitzsch, 윗책, 218쪽. 참고로 왕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한 후 쓴, 소위 히스기야詩

(사 38: 10-20)를 쓸 때, 선행절 시 38편 9절에 “히스기야가 … 기록한 글(ב���)”로 시작하

고 있다. 이 때 델리취는 ���와ב ���를ם 동의어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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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예레트)와 ‘동틀 때’를 의미하는 가(핫샤하르)���ר 합성된 말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아앨렛샤할은 ‘암 사슴이 동틀 때’로 직역할 수 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사슴을 깨끗한 동물로 간주하고, 그 고기를 먹기도 하

였으며(신 14: 5; 15: 22), 희생 제의의 제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슴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와(아이얄/아이야라)אַ��ה/אַ�ל 동족어로 보이

는 우가리트語 ’ayl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희생 제의와 관

계된 짐승을 가리키는 뜻도 있다.50) 구약성서에서 사슴은 문자적으로뿐만

아니라, 은유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창 49장 21절에 의하면, 암 사슴은 아

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동물로 비유하고 있다. 시 42편의 시인은 자신의 영

혼의 갈급함을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시 42: 1).51) 사 35장 5-6절에 의하면, 사슴이 고침을 받는 모습으로,

시 18편 32절에 의하면, 전쟁의 용사로서 암 사슴의 (강한) 발을 비유적으

로 들고 있다. 랍비들은 은유의 폭을 넓혀 ‘아앨렛샤할’은 새벽에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의 빛(여명)으로 간주하였다.52)

2) 표제어와 본문의 상관성

본시는 ‘병자의 시’로서 그 구조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 시 22

편 1-21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탄식과 간청이, 후반부 시 22편 22-31절

은 찬양과 감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원적 구조 때문에 시 22편은

본래 두 시로 전승되다가 후기에 하나의 시로 편집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으

나, 현재까지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두 부분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원시의 전형적인 구조인 탄식과 간청, 그리고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본 시를 개인 탄원시로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전반부에서 병자인 시인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상

황을 하나님께 탄식과 간청을 하다가 후반부에 들어 찬양과 확신이 등장하

는 분위기 변화는 시인의 병이 치유되었고 건강해졌음을 알려주는 신탁의

선언이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특별히 시 22편 21절의 “내게 응답하시고”에

50) Craigie, 윗책, 196쪽; Kraus, 윗책, 30쪽.

51) 시 42편 시인의 영혼의 갈급함은 시 63편 시인의 고백에서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다. “내

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

가 주를 앙모하나이다”(시 63: 1).

52) Moore, M. S., ”,אַ��ה“ NIDOTE 1, 380-3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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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응답하다’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는(아나)��ה 개인 탄원시에서 시인이

‘부르짖을’(시 22: 2의 (��א 때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주는 신탁의 선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용어다. 하나님의 반응, 즉 하나님의 응답은 시 22편 21

절에서처럼 부르짖는 자에 대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참조 시 60: 5).

본 시의 시인이 부르짖는 일차적인 원인이 병이라고 했을 때, 시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시인의 병이 치유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

미에서 본 시의 표제어는 (병자의) 고난과 간청 그리고 치유와 관련된 제의

적 배경을 지닌 어떤 곡조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9. 마스길(시 32, 42, 44, 45, 52, 53, 54, 55, 74, 78, 88, 89, 142편)

1) 마스길(יל���)

시 32편의 표제어에 처음 등장하는 ‘마스길’(יל���)은 본 시의 시 32편

8절에서도 ‘가르치다’(ל��)라는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53) 또한 시 47편 7

절에서 마스길은 ‘지혜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두 곳을 통하여 마

스길을 ‘교훈의 시’ 또는 ‘지혜의 시’와 관련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마스길이

표제어로 등장하는 총 13편의 내용을 살펴볼 때, 시 32편과 시 78편 정도

만 교훈 또는 지혜와 관련시킬 수 있을 뿐, 나머지 내용들은 ‘지혜’라는 의미

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54) 크레이기는 ‘마스길’을 ‘묵상의 시,’ ‘이해의 시,’

‘능숙한 시’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55) 델리취는 ‘마스길’의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으나, 대하 30장 22절의 “(레위인들의) 여호와를 섬기는 일(ל��)

에 능숙한(י�ים����)”이라는 표현에서 의(사칼)��ל 사역 능동형56)을

들어, 그것을 ‘경건한 묵상’으로 이해하고 있다.57) 그러므로 마스길은 ‘지혜,’

‘교훈,’ ‘이해’ 그리고 ‘경건한 묵상’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2) 표제어와 본문의 상관성

(1) 사랑의 노래, 소산님58)에 맞춘 노래(시 45편)

53) 시 32: 8에 나타나는 ‘사칼’(ל��)의 원래 뜻은 ‘현명하다,’ ‘이해하다’의 뜻을 갖고 있으며,

이 단어는 ‘통찰력’(렘 9: 23), ‘지혜’(잠 15: 24)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람의 행동과 관련하여

신중한 자의 지혜 즉 ‘침묵하는 지혜’(잠 10: 19; 참조. 암 5: 13)를 가리키기도 한다.

54) Kraus, 윗책, 25쪽; Craigie, 윗책, 264쪽; Keil-Delitzsch 윗책, 394쪽.

55) Craigie, 윗책.

56) ��의ל 사역능동형에는 ‘통찰력 있는(능숙한) 행동’ 또는 ‘헌신’의 뜻이 있다.

57) Keil-Delitzsch 윗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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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45편은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왕의 결혼에

대한 노래’이며, 다른 하나는 ‘메시야 시’로 보는 경우이다. 시 45편 9-11절

은 왕과 결혼하는 여인에게 훈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시 45편

10절의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는 출가외인으로서 새로운 삶에 대한 각오와 적응을 말하고

있다. 반면에 초대 교회에서는 이 시를 가리켜 ‘메시야 시’로 이해하였다. 가

령, 시 45편 6절의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

평한 규이니이다. 주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라 영영하며”가 히 1장 8절의

내용과 일치한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야)이라는 신학적 관점을 첨가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시 45편 16절의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

을 삼으리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위치를 확인시켜 주는 내용

으로 이해하였던 것 같다.59) 비록 본시에 대하여 메시야 시로 이해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비약일 수 있으나, ‘사랑의 노래’이든 ‘메시야 시’이든 본

시가 기쁨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것은 표제어의 ‘사랑의 노래’와 ‘소산님에 맞춘 노래’와 잘 부합되며, 덧붙여

서 ‘왕비에 대한 훈계’(시 45: 10)는 표제어 마스길이 갖는 ‘교훈’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 에돔인도엑이사울에게이르러다윗이아히멜렉의집에왔다고말하던때에(시 52편)

표제어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히멜렉의 집에 갔을 때, 이를 목격한 사울

의 목자장 에돔사람 도엑(삼상 21: 7)이 사울에게 그 사실을 밀고한 것을

말하고 있다(삼상 22: 9-10). 본시의 내용에서 도엑의 밀고를 마치 ‘간사한

혀’(시 52: 2, 4)로 이해할 수 있다. 도엑이 사울의 목자장이라는 점에서

그가 어느 정도 재물을 소유한 자로 볼 수 있다(시 45: 7). 그러나 시 45

편 8절의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사울과 다윗

의 상황으로 보기에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표제가 첨가된 것은 역사적으로 도엑의 간사한 행위(밀고)가 본 시를 이해

하는 데 가장 근접한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58) 본 글의 7. 4)의 ‘수산에둣에 맞춘 노래’를 참조할 것.

59) Craigie, 윗책, 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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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십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

나이까 하던 때에(시 54편)

본 시의 표제어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십 광야 산골에 숨어 있던 중에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겠다고 말하는 장면이다(삼상 23: 19 이하;

참조. 26: 1). 3절의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니”라는 내용과 표

제어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었을 때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수색하는)’ 하는 모습과 유사함을 띠고 있다. 그러나 시 54편 1, 6절의 ‘하

나님의 이름’이라는 신명기적 표현과 시 54편 3a절의 ‘낯선 자’라는 묘사는

다윗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자가 본 시에 이상과

같은 표제어를 첨가한 것은 역사적으로 사울로 인한 다윗의 고난과 하나님

의 구원, 그리고 원수 사울의 멸망(시 54: 7) 등이 독자들에게 마스길(교

훈, 이해, 묵상)로 다가갈 수 있음을 고려한 것 같다.

10. 소산님에 맞춘 노래(시 45, 69, 60편 수산에둣60), 80편 소산님에둣61))

1) 소산님(ים���)62)

2) 표제어와 본문의 상관성

(1) 고라 자손의 마스길,63)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노래(시

45편; 참조 69편)64)

(2)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65)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

짜기에 쳐서 만 이천 명을 죽인 때에(시 60편)

표제어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을 죽인 후 그 명성을 떨친 것

을 말하고 있다(삼하 8: 13-14; 대하 18: 12-13). 특별히 삼하 8장은 다

윗이 주변국들과 싸우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람 나하라임을

메소포타미아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아마도 다윗이 메소포타미아까지 진격했

던 것을 염두에 둔 이해로 보인다(삼하 8: 3과 대상 19: 6). 아람 소바는

레바논 동쪽에 위치한 아람 국가를 의미한다. 맥카터(McCarter)는 편집자

60) 본 글의 7. 4)의 ‘수산에둣에 맞춘 노래’를 참조할 것.

61) 본 글의 7. 4)의 ‘수산에둣에 맞춘 노래’를 참조할 것.

62) 본 글의 7. 4)의 ‘수산에둣에 맞춘 노래’를 참조할 것.

63) 본 글의 9. 1)의 ‘마스길’을 참조할 것.
64) 본 글의 9. 1). (2)의 ‘사랑의 노래, 소산님에 맞춘 노래’를 참조할 것.

65) 본 글의 7. 1)의 ‘믹담시’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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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삼하 8장 13절에 대한 어떤 사본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에 의하여 “다

윗이 돌아왔을 때(ֹבו��), 스루야의 아들이 에돔을 쳤다”라고 진술했으며,

스루야의 아들 중 요압이 가장 유명하였기에 스루야의 아들 대신 요압으로

표기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66) “에돔인 만 이 천명을 죽였다”는 진술은 에

돔에 대한 깊은 원한을 보여주는 것이다(참조 오바댜). 표제어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시의 내용으로 미루어 그 역사적 자리는 포로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시 60: 1-3). 본 시는 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본 시에서 에돔뿐만 아니라 모압과 블레셋까지 등장함에도 불

구하고, 표제어에서 에돔에 대한 원한을 표현한 것은 유다의 불행(멸망)을

악용한 에돔의 행위에 대한 저주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난 중에

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시인이 신뢰와 확신을 갖는 모습에서(시 60: 12), 편

집자는 표제어를 통하여 에돔에 대한 저주와 함께 유다의 부흥을 소망하는

메시지를 담고자 했던 것 같다.

11.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시 56편)

1) 요낫 엘렘 르호김(ים��� ��ם 에(יוֹ�ת 맞춘 노래67)

2) 표제어와 본문의 상관성

표제어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간 내용을 말하고

있다(삼하 21: 10-15). 크레이기는 이 내용과 본 시의 내용에서 두 가지 히브

리적 언어유희가 있음을 주목하였다. 그것은 이(하랄)��ל 시 59편 4, 10

절에서는 ‘찬양하다’(ל��)로, 삼상 21장 14절에서는 ‘미친 체 하다’(ל��)

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68) 또한 ‘두려워하다’를 뜻하는 가(야레)��א 본

시의 시 56편 3, 4, 11절에서, 그리고 삼상 21장 12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69) 표제어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것은 삼상 22장 1절에서 다윗이 가드로부터 도망 나왔다는 묘사에서

설득력이 있다. 표제어의 ‘요낫 엘렘 르호김’은 표제어의 다윗의 숨어 다니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묘사인 것 같다. 이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66) P. Kyel McCarter, Jr., 2 Samuel (AB), (New York: Doubleday, 1982), 246쪽.

67) 본 글의 6. 2)의 ‘요낫 엘렘 르호김’를 참조할 것.

68) 에는(하랄)��ל ‘찬양하다’ 뜻 외에도 ‘미친체 하다’는 의미도 있다.

69) Craigie, 윗책,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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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본 시는 다윗의 암울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그것은 ‘치려는 자’

(시 56: 1, 5), ‘생명을 엿보는 자’(시 56: 6), ‘유리하는 모습’(시 56: 8)

등에서 잘 알 수 있다.

12.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시 57, 58, 59, 75편)

1) 알다스헷(אַל-���ת)70)

2) 표제어와 본문의 상관성

(1)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시 57편)

여기서 굴은 아둘람 굴일 가능성이 높다(삼상 22: 1). 그 이유는 앞의 시

56편의 표제어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힌 때를 말하고 있

는데, 다윗이 이곳에서 도망하여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아둘람 굴이기 때문

이다. 편집자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것과(56편 표제어) 그들로부

터의 도망한 역사적인 사건을(시 57편 표제어) 고려하여 표제어를 의도적으

로 연속 배열한 것 같다. 시 56편과 마찬가지로, 본 시도 원수들의 횡포 때

문에 시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고대하고 있다. 특별히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사자 중에 있으며,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며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고 고

백하고 있다. 개인 탄원시에서도 원수를 ‘사자’로 비유할 때, 원수의 힘이 막

강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은, 원수가 시인을 괴롭히는 장면인

“사자처럼 시인을 찢다”(시 7: 2; 17: 12a; 22: 13; 참조 22: 21) 또는

“사자가 은밀하게 먹이를 찾듯이 시인을 기다리다”(시 10: 9; 17: 12b)라

는 묘사에서 잘 나타난다. 편집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은 상황과

이상과 같은 본 시의 내용과 연결시켜 독자들이 읽을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2)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시 59편)

표제어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을 다윗의 집에 보낸 사건을 말한다

(삼상 19: 11). 삼상 19장과 본 시에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삼상 19장 4절에서 요나단은 사울에게 무죄한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

에 항의하고 있다. 본 시 시 57편 3, 4절에 의하면, 시인은 자신의 무죄함

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참조. 삼상 24: 11). ‘개’가 다윗을 쫓는 원수로

70) 본 글의 6. 3)의 ‘알다스헷’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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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며(삼상 24: 14), 본 시에서는 시인의 원수로 나타나고 있다(시 57:

5, 14). 구약성서에서 사람을 ‘개’라고 지칭할 때, 그것은 ‘경멸’(참조 신

23: 18; 삼상 17: 43)이나 ‘사나움’(렘 15: 3)을 의미하며, 이 때 사나움

은 상대방을 두려움에 빠뜨리기도 한다(참조 시 59: 6). 이밖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피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울의 행위(삼상 19: 5)와 본 시

에서 시인의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로부터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 등에

서 편집자가 표제어를 첨가한 이유를 엿볼 수 있다.

13. 나가는 말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에 나타난 표제어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표제어가 후기에 편집되었으며, 다른 역본들도

본문의 역사적 상황을 제각기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에서 총 116편의 시에 표제어가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비

록 표제어가 후기에 첨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기존 본문에 대

한 당시 편집자의 신학적 관점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편집자는 독자들이

표제어를 통하여 본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를 바랐던 것 같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시편의 표제어는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단서

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특별히 인물이나 역사적 정황이 등장하는 표제어는,

차일즈가 말했듯이, 독자들에게 하나의 주석으로 역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결론적으로 표제어에 등장한 곡조와 인물, 그리고 역사적 정황은 본문의 시

인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령, 시 3, 7, 52, 57, 59,

60편) 귀중한 자료임을 알았다. 또한 표제어 연구를 통하여, 편집자가 독자

들에게 시편 본문을 어떻게 읽기를 바랐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표

제어는 가장 오래된 시편 주석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표제어의 곡조

에서 음악적 요소(7, 8, 9, 81, 84편)와 의미적 요소(22, 45, 56, 57,

58, 59, 60, 69, 75, 80편)가 표제어에 나타난 인물과 역사적 정황에서

회화적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3, 7, 52, 54, 56, 57, 59, 6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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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several distinguishable elements in the Psalm-headings. Some are

relatively easy to define, while others get steadily more obscure. Psalms are

not only poetical but musical. Several musical instruments are mentioned in

the Psalms. Musical directions are given in the headings of many psalms,

especially in the first three books: often the directions simply say 'for the

chief musician', but some times they are considerably fuller, though difficult

to be understood. And the situational context(Sitz im Leben) of final form

can reasonably be placed between the time of the Chronicler and Maccabaean

period. The intention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correlation between

Psalm-headings and the Psalms' main text. Until now, most of scholars have

not concerned about the meaning of the Psalm-headings in the Psalms. It is

because the Psalm-headings in the Psalms had been edited in the latter

period, while other versions were explaining the historical situation in the

texts. Nevertheless, there is a reason to have a total of 116 headings in the

Psalms (in its own way). Although the Psalm-headings in the Psalms had

been edited in the latter period, it could catch a glimpse of the 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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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logical perspective. It seems that the editor wanted to have readers

understand deeper meaning. The writer came to a result as following:

1) The concern to the tune- When compared the tune with text, the tune of

Psalm-headings became a source of understanding the Psalms' text. (Pss. 7,

9, 16, 22, 32, 42, 44, 52, 53, 55, 56, 57, 58, 59, 60, 74, 78, 81, 84, 88, 89, 142).

2) The concern to the figures and historical context -In the Psalm-headings

the figures and the historical context greatly helped to understand the

psalmist's context(Pss. 3, 7, 52, 57, 59, 60).

As a result, Psalm-headings of the Psalms give a clue to the understanding

on the text and a particular figure or a historical context in it.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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